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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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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남녀 아동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

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또래애착의 내적 표상으로 기능하는 부/모애착과 아동 개인의 인지적

내적 특성인 거절예상을 중심으로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애착을 살펴보았다. 자료조사는 질문지를 통

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의 분석결과 첫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학령기 여아의 또래애착은 남아보다 높았다. 둘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모두는

부애착 및 모애착으로부터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모

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거절예상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또

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령기 남아 여아

모두, 또래애착은 부애착보다 거절예상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거절예상은 모애착에 비해 또래애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령기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은

거절예상보다 모애착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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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기 시작

하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다. 따라서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관계의 형성은 또래접근이 시

작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래접근은 아동이

또래에게 관계 시작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또

래의 관계 시작 신호에 아동이 반응함으로써

시작된다. 또래관계에서 또래접근은 또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근간인 또래애착이 클 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또

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또래애착

을 발달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인 또래애

착은 부모애착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효정, 이귀옥, 2002; 

Meeus, Oosterwegel, & Vollebergh, 2002). 또래애

착과 부모애착에서 언급되는 애착이란 두 사

람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이러한 애착

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생애 초기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사회적 관계

의 청사진으로 기능(Bowlby, 1975)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모애착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

착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아동은 또

래와의 애착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적 관계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

감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지

적 표상의 원형으로 작용(Allen, 2008; Bowlby, 

1982; Styron & Janoff-Bulman, 1997)함을 지지하

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부모애착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

(김정내, 임성문, 2007; Amato, 2000)에, 또래애

착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아는 여아

에 비해 모에 대한 애착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Amato, 2000) 하지만, 부에 대한 애

착 중 의사소통 부분은 여아에 비해 높은 것

(김정내, 임성문, 2007)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영향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생활 경험이 누

적됨으로써 아동은 환경에 대해 스스로 사고

하고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

다. 이러한 능력은 아동 개인의 내적 특성으

로 기능하면서 아동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내

는 개인적 자원의 토대가 된다. 청소년기로

전이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감

소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특성(Furman & 

Buhrmester, 1992)을 고려해 볼 때, 초기 청소년

기에 진입하는 학령기 아동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또래관계는 부모애착과 같은 가

정환경 특성 외에 아동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서도 의미있게 영향받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다룬 연구(석주영, 박인전, 2009; 양숙경, 문혁

준, 2012)는 대부분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다루고 있을 뿐,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부모와의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김옥,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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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1; 도금혜, 2008; 이시은, 2009; 전효정, 

이귀옥, 2002; 홍주영, 도현심, 2002)가 대부분

일 뿐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 외

개인적 특성이 부모애착과 더불어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사

회적 능력, 사회적 지위, 공격성 등 또래관계

를 다룬 연구 등에서 부모 양육행동, 부모애

착 등 부모관계 변인과 더불어 정서조절, 통

제소재 등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을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규명(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애착에서도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

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독립변인으

로 부모애착과 더불어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인지적 측면에서 거절예

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절예상은 Downey

와 Feldman(1996)의 거절민감성에서 언급된 개

념으로 타인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기대나

예상을 의미한다.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

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

로 평가한다.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

다. 이러한 거절에 대한 예상은 타인 회피나

타인 공격 등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기제

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Feldman & 

Downey, 1994). 인지적 평가가 사회적 상호작

용 등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Crick과 Dodge(1994)의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통

해 입증된 바 있다.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목표의 형성, 반응 탐색 및 결정과 같은

일련의 인지 과정에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등 일련의 인

지 과정 중 사회적 단서의 해석 즉 타인의 의

도에 대한 아동의 해석은 행동적 반응의 원인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인의 의도와

같은 사회적 단서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또는

적대적 해석이 반드시 부정적 행동반응을 불

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성과 같은 외

현화된 행동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은 타인에

대해 보다 더 적대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

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녀, 최해림, 2005; 

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이는 타

인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해석 또는 평

가와 같은 내적 특성이 또래관계에서 의미있

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

격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또래애착

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도 타인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인지하는 거절에

대한 기대나 예상은 타인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실질적

으로 지지할 경험적 자료는 거의 찾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 규명 연구는 부모애착과의 관계 연구

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

래관계의 중요성이 점증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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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래애착이 사회적 관계의 원형(prtotype)을

제공하는 부모애착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거절예상에 의해 영향받는

가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아동 자신

의 개인 내적 특성이 또래관계 이해 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

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을 남녀 아동으로 각

각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 아동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부모애착에서 성별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김정내, 임성문, 2007; 

Amato, 2000) 외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거

절민감성을 나타내 보이는 등 거절예상과 관

련된 변인에서도 성별에 대한 차이(유고은, 방

희정, 2011; Erozkan, 2009)가 보고되고 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 연구에서 성차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래관계에서 성차가 일관되게 보

고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여아의 또래

애착은 남아의 또래애착에 비해 높으며(김수

희, 박성연, 2008; 김정내, 임성문, 2007; 유안

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유혜경, 남현우, 

2010; Gorrese & Ruggieri, 2012; Laible, Carlo, & 

Roesch, 2004),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행동

비율이 더 높게 보고(김지현, 박경자, 2009; 

심희옥, 2007; 이경혜, 2001; 임연진, 이은해, 

2000; Claes, 1992; Crick & Grotpeter, 1995; 

McGee, Feehan, Williams, Partridge, Silvia, & 

Kelly, 1990; Nada-Raja, McGee & Stanton, 1992; 

Offord & Lipman, 1996)되고 있다. 또래관계에

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또래관계 증진을 위

한 대안 마련이나 프로그램 개발에서 성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함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

한 성차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남아와 여

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특성

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남아와 여아의 특성을

고려한 또래애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설정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

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3)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이 학령기 아동의 또

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

의 표집 한 초등학교 중 질문지 조사를 허락

받은 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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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인구분 빈도(백분률)

학년
5학년 140(50.9)

6학년 135(49.1)

성별
남 138(50.2)

여 137(49.8)

아버지

나이

40세 이하 55(20.0)

41-45세 164(59.6)

46세 이상 56(20.4)

어머니

나이

40세 이하 140(50.9)

41-45세 110(40.0)

46세 이상 25(9.1)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40(50.9)

대졸 111(40.4)

대졸이상 12(4.4)

결측치 12(4.4)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58(57.5)

대졸 91(33.1)

대졸이상 15(5.5)

결측치 11(4.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75)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5학년은

140명(50.9%), 6학년은 135명(49.1%), 남아는

138명(50.2%), 여아는 137명(49.8%)였다. 표집된

자료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2. 측정도구

부/모애착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

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 개정 한 것(IPPA-R) 중 옥정

(1998)이 사용한 부모애착 척도를 이용하였다. 

25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애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로 측정하였다.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의지한다.’ 등의 15개의 정적인 문항

과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부모님은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10개의

부적인 항목(역채점)이 부와 모로 각각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부와 모 각각 계산되었으

며 응답 가능 범위는 각각 25점에서 125점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애착의 문항간 일치도

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며, 평균

(표준편차)은 95.36(15.21)으로 나타났다. 모애

착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거절예상

학령기 아동의 거절예상은 Downey와

Feldman(1996)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질문지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기초로, 박지윤(2004)이 수정 개발하

여 제시한 거절예상 문항을 사용하였다. 거절

예상 질문지는 교사나 또래와 관계된 12개의

대인 관계 상황에서 기대되는 거절정도로 측

정하였다. 12개의 대인 관계 상황은 아동들의

부탁이나 바람 또는 기대가 수용되거나 거부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의 에피소드로 구

성되었다. 예를 들면 ‘수학시간이다. 선생님이

문제를 몇 문제 내어 주시고 풀어보라고 하셨



144 인간발달연구

다. 문제 중에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반 아이 00에게 선생

님 몰래 내가 모르는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

고 부탁했다. 반 아이가 나에게 모르는 부분

의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줄까?’를 ‘정말 그렇다

(1점)’와 ‘정말 그렇지 않다(6점)’의 6점 Likert

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12- 

72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

황에서 거절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아동학을 전공한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인 받은 이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2

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

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수정 개정본(IPPA-R) 중

옥정(1998)이 사용한 또래애착 척도를 이용하

였다.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역채점)의 25문

항으로 구성된 또래애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

상했을 때 알아 차린다’,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아동학을 전공한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

용 타당도를 확인 받은 이 척도의 문항간 일

치도에 의한 내적 신뢰도 Cronbach's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학령기 남녀 아동별로 알아보기 위하

여 임의 표집 한 초등학교 중 질문지 조사를

허락 받은 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

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허락받은 초등학교

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이 방문하여 담임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충

분히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2회에

걸쳐 질문지 조사를 부탁드렸다. 질문지는 배

부된 300부 모두 수거되었으나, 무응답 설문

지와 질문에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질문지 25부를 제외한 총 275부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은 .05 

미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학령기 아동의 부/

모애착, 거절예상 및 또래애착의 문항평균을

살펴보았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5점 척도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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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문항수) 문항평균(표준편차)

부애착(25) 3.81(.61)

모애착(25) 3.86(.60)

거절예상(12) 2.86(.70)

또래애착(25) 3.44(.62)

표 2.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거절예상 및 또래

애착의 문항평균(표준편차)

해 볼 때, 표 2에 나타난 부애착 평균(M(SD)) 

= 3.81(.61))과 모애착 평균(M(SD)) = 3.86(.60)), 

그리고 또래애착 평균(M(SD)) = 3.44(.62))은 3

점 이상으로 연구대상 아동이 평균적으로 긍

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거절예상이 6점 척도임을 고려해 볼

때 거절예상의 평균(M(SD))=2.86(.70))은 3점 이

하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아동이 평균적

으로 거절예상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아

와 여아의 또래애착 평균을 t검증을 통해 살

펴보았다.

성별

(사례수)

또래애착평균

(표준편차)
t값

남아(138) 83.30 (15.30)
-2.82**

여아(137) 88.52 (15.42)

** p < .01

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애착 차이

분석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 = -2.82, p <. 01). 여아의 평균(M(SD))

은 88.52(15.42)로 남아의 평균(M(SD)) 83.30 

(15.30))에 비해 높은 또래애착을 나타냈다.

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부/모애착과 거절예

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남녀 아동 각각 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 전에 변인

간 상관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남아의 부애착과 모애착간에 상관관계는

.90 여아의 부애착과 모애착간에 상관관계는

.85를 나타냈다. 독립변인간 상관계수가 .80 이

상일 때 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인간 다

중공선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양병화, 

200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

을 분리하여 부애착과 거절예상, 모애착과 거

절예상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부애착(또는 모애착)과 거절예상을 독립변인

으로 각각 설정하고 학령기 남아의 또래애착

과 여아의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함

에 있어 중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각각 확인하였다. 공차

한계가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가 10 

이하의 수치를 나타날 경우 독립변인간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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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부애착 모애착 거절예상 또래애착

부애착 1 .85*** -.39*** .39***

모애착 .92*** 1 -.37*** .44***

거절예상 -.47*** -.44*** 1 -.42***

또래애착 .56*** .51*** -.64*** 1

*** p < .001

표 4. 남아와 여아의 부애착, 모애착, 거절예상, 또래애착 간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 남아 n=138 대각선 위 여아 n=137)

변인

남아 여아

또래애착
R2 F(df)

또래애착
R2 F(df)

B β B β

상수 81.79

.49
65.09***

(2, 135)

80.88

.24
20.59***

(2, 134)
부애착 .32 .34*** .29 .27***

거절예상 -.84 -.48*** -.59 -.31***

*** p < .001

표 5.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중회귀분석

공선성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는다(양병화, 

2002)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부애착(또는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중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을 대상으로

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

팽창계수)는 .78, 1.28로 나타났으며,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는

.81, 1.24로 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학

령기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을 대상으로 한 부

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

계수)는 .85, 1.18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공

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는 .87, 1.15로 각

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회귀분석의 기본 요건 충족이 확인됨에

따라 표 5에서 학령기 남아 및 여아의 또래애

착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애착과 거절

예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표 6에서 학령기 남아 및 여

아의 또래애착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

애착과 거절예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또래애

착과 여아의 또래애착은 부애착에 정적 영향

을, 거절예상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

과 거절예상의 설명력(R2 = .49)은 여아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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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남아 여아

또래애착
R2 F(df)

또래애착
R2 F(df)

B β B β

상수 88.02

.47
59.60***

(2, 135)

72.66

.27
24.70***

(2, 134)
모애착 .28 .28*** .36 .34***

거절예상 -.90 -.51*** -.56 -.29***

*** p < .001

표 6.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중회귀분석

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R2 = .24)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

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β = -.48)의 설

명력은 부애착(β = .34)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설

명력에서도 거절예상(β = -.31)는 부애착(β = 

.27)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

력을 남녀아동에 따라 각각 살펴본 표 6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또래애착과 여아의

또래애착은 모애착에 정적 영향을, 거절예상

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R2 = .47)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R2 = .27)의 설명력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β = -.51)의 설명력은 모애착(β 

= .28)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에서는

거절예상(β = -.29)보다 모애착(β = .34)이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6개 초등학교 5, 6학년 275명

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을 부/모

애착과 거절예상 측면에서 남녀 아동별로 각

각 살펴본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아의 또래애착

은 남아의 또래애착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옥, 

이완정, 2001) 및 여아 청소년이 남아 청소년

에 비해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분, 최연실, 2012; 김수희, 박성연, 

2008; 유안진 등 2005; 주은지, 2011; Laible et 

al., 2004)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아가 남

아보다 사회적 관계의 도구적 측면보다 관계

적(정의적, 표현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지

님으로 인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또

래관계에 보다 더 강한 의미와 비중을 두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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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후기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의 질을 성별에 따라 살

펴본 일부 연구(김진경, 유안진, 2002)에서 또

래관계의 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지역적 한계(대

구․경북지역)와 소규모 표본집단(275명)을 대

상으로 연구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

착에 관한 성별 효과의 연구는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모두

는 부애착 및 모애착으로부터 정적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

감이 높을 때,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 때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은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 또는 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또

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또래와의 새로운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등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사회적 관

계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연구(이하경, 이경숙, 

박진아, 2007; Gavin & Furman, 1996) 및 생애

초기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이

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

한 Bowlby(1975)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

버지 또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치롭고 신뢰로운 존재라고 파악(O'Koon, 

1997; Paterson, Pryor, & Field, 1995)하기 때문에

또래접촉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

적 또래접촉이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남녀 아동 모두 또래애착이 부 또는 모

와의 애착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정환경 변인에서 부

또는 모와의 관계 갈등이 높은 아동 또는 애

착 관계가 낮게 형성된 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상담이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해 우선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

의할 점은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의 영향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높다는 점이다. 남아

의 또래애착에서 부애착의 영향이 높게 나타

난 것은 부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로부터 학습되는 남성적 사회 관계 기술이 남

아의 또래관계 형성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동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남아의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상은 남녀 아동 모두의

또래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격적 행동이

높은 아동이 사회적 단서에 대한 인지적 해석

에서 보다 편향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박정녀, 최해림, 2005; 임연진, 이은

해, 2000; Crick & Dodge, 1994; Dodge et al., 

1995)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아동일

수록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관계에서 관계 수용 또는 관계 수락을 기

대하는 것보다 관계 거절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 특성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의미있는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정보

처리이론에서처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부모

와의 관계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의 사회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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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입력, 해석 등 일련의 인지 과정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력은 여아에 비해 남아

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여

아에 비해 사회적 관계 내에서 관계 거절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남아가 여아

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보다 높은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여아에 비

해 남아에게 보다 신중한 중재 노력이 제공되

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

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설명력은 남아와

여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또래애착에 대

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설명력은 남

아와 여아 모두 부애착보다 거절예상의 설명

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설명력의 경우 남녀아동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에서 남아는 모애착보

다 거절예상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지만 여아는 거절예상보다 모애착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또래애착 관계에

서 부 또는 모애착과의 관계보다 거절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인 모애착

은 사회적 관계에서 평가되는 거절예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미치는 모애착의 영향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전통

적으로 어머니에게는 관계적 역할(정의적, 표

현적 역할)을 기대(Parsons & Bales, 1955)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관계적 역할(정

의적, 표현적 역할)에서 형성된 모애착은 궁극

적으로 남녀 아동의 또래애착에 큰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

의 영향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상당히 높았다. 

이는 거절예상 추가에 따른 또래애착의 설명

력 증가가 여아(△R2 = .07)에 비해 남아(△R2 

= .21)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남아의 또래

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은 여아의 또래

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보다 상당히 더

큼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여아의 또래애착

에 대한 모애착(β =. 34)과 거절예상(β = 

-.29)의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β = .28)과 거절예상(β = -.51)의

상대적 영향력과 달리 모애착이 거절예상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

향은 남아에 비해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여아의 또래애착에서 모애착이

거절예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 차가 .05정도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여아의

또래애착은 남아의 또래애착과 달리 부/모애

착과 거절예상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며 거절예상이 미치는 설명

력 역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여아의 또

래애착에 미치는 설명변인은 남아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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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에서는 여아의 또래애착에 관한 설명

력 높은 독립변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또래애착 관련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연구는 부모와의 관

계 연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학령기 남아와 여아를 대상으로 가

정 환경 변인인 부모애착과 개인 내적 변인인

인지적 측면의 거절예상을 중심으로 또래애착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에 초점을 둠으로

써 또래애착 증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탐색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및 독립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거절예상 그리고 또

래애착 또는 또래관계를 매개모형을 통해 살

펴보았으면 한다. 부/모애착은 내적작동모델로

작동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

시키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토콜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모애

착은 또래애착이나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프로토콜뿐 아니라 주의, 정보처리, 의

사결정과 같은 인지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정녀, 최해림, 2005). 

이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직접적으로 영

향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인지 특성인 거절

예상의 선행변인으로 역할하면서 거절예상을

매개로 또래애착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

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이

해하는데 보다 심도있고 유용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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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Mother Attachment, Rejection Expectation

and Peer Attachment amongst School-Age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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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ather/ mo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expectation on school-age 

boys' and girls' peer attachment.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75 school-age children in Daegu and 

Gyeongbok Province.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using the SPSS PC(15.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chool-age children's peer attachment showed manifestly different results for boys and girls. Additionally, 

the level of school-age boys' peer attachment was lower than the level of school-age girls'. (2) Both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amongst school-age childr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3) School-age children's rejection expectation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pe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4) The explanatory power of school-age boys' fa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expectation on peer attach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school-age boys' mo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attachment on peer attachment were rather higher than the explanatory power in the case of 

school-age girls'. (5) School-age children's rejection expectations were more powerful in relation to fath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School-age children's rejection expectations were more powerful in relation 

to mother attachment for boys but for not girls.

Key words : school-age boys' and girls' peer attachment, father/mother attachment, rejection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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